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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이라는 동물(2) 

  A rg a li, U r ia l, M o u flo n  등 세 가지 원종의 양에서 시작된 면양은 인류의 발달과 함께 환

경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이종 간의 혼혈이나 인위적인 개량에 의하여 오늘날의 수 백 종의 

양종으로 발전하였다. 가장 잘 발달한 양은 털의 색상이 순백색이고, K em p나 h a ir y한 털이 

하나도 없이 온 몸 구석구석의 털의 굵기가 균일한 것이 된 것이다.

 그리하여 양은 양모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, 고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, 양의 젖을 주목

적으로 하는 것, 아니면 모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등 다양한 종류로 변화하였다.

양모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모방분야의 입장에서 볼 때, 양의 진화는 과거 2 00  여 년 동안

에 이루어졌다. 가령 영국의 장모종(長毛種) 양은 1 8세기말에 Ro b e r t B a kew e ll 이라는 사람

에 의하여 개량된 En g lish  L e ic e s te r로 새롭게 탄생되었다. 또한 스페인의 미개량 메리노 양

이 수출 금지가 풀린 후, 여러 나라로 흩어져 나가면서 개량이 시작되었던 것도 바로 이 무

렵이었다.

또한 남반구에 많은 새 나라가 들어서면서 축산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, 품질적으로나 

수량 면에서도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. 말하자면 이때부터 정말 다

양한 양이 탄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.

(3 ) 양과 환경  

양의 종류가 수 백 종이 된다고 하는 것도 세계 각지의 전혀 다른 환경에 적당히 적응할

만한 양의 D N A 가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. 즉 각기 다른 환경하에서 다른 종류의 양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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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육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그 지역에 알맞는 경제적인 양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

는 것이다.

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서부터 많은 양이 사육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, 어

떤 종류의 양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육되다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

없다.       

일본 강점기에 남면북양(南綿北羊)정책을 세워놓고, 오늘날의 북한에 목양을 시도하였으

나 실패하였고, 1 9 7 0년대 호주를 방문하였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하여 한국에서도 목양을 

시도하게 되었는데, 그때 호주 정부가 예의 검토한 끝에 보내왔던 양종이 메리노가 아니라 

코리데일(co rr id a le ) 종 5천 마리였다. 이것은 우리나라 목양 환경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던 호

주 당국의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본다. 이것이 지금도 남원의 운봉 국립종축장에서 잘 번식

되고 있으며, 1 9 7 1년 아일랜드 출신의 맥그린치 신부에 의하여 시도되었던 제주도 이시돌 

목장의 양도 역시 코리데일 종이었다. 그리고 현재 대관령의 양떼 목장이나 삼양목장의 양

들도 모두 코리데일 종 양이다. 

코리데일 양모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, 간략하게 소개하면 메리노 양

모만큼 섬세하지는 않지만, 그런대로 의류용 소재로 요긴한 소재다. 동시에 모육(毛肉)겸용

의 양으로 우리나라 풍토에 잘 맞는 것 같다. 

가령 영국의 Sco tt ish  B la c k fa c e  양이나 W e lsh  M o u n ta in  양과 같이 한 마리 당 수익이 보

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지방에서는 메리노나 코리데일 종 같은 양이 환경적으로 적

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비능률적인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.

같은 메리노 종이라 하여도 호주 오지의 건조지대에서는 섬세한 양모(F in e  w o o l)를 채취

할 수 있는 메리노 양의 사육은 불가능하며, 한편 비가 많은 지방에서의 굵은 양모(C oa rse  

w o o l)를 위한 메리노 양의 사육은 질병이 많아서 불가능하다. 같은 호주라 할지라도 타스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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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아 메리노에서 산출되는 윈튼(w in to n )양모는 특이하게도 그곳에서만 산출되는 것이 특징

이다.

따라서 같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건전하게 사육할 수 있는 그 지방 환경에 맞는 어떤 양종

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양모의 품질, 고기의 품질, 양의 출산률 등을 잘 판단하여 결정

할 일이다. 

(4 ) 양의 수명

양의 수명은 만 5년이 지나면, 점차 쇠퇴하여 간다. 이런 현상은 모든 동물이 그러하듯 

동물이 늙으면 이가 빠져서 먹이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굶어 죽는 것이다. 암양

의 경우, 5년이 지나면 수태 능력도 떨어지고, 수모량(收毛量)이 줄어들며, 양모의 품질도 

저하한다. 또한 양모의 특징인 크림프(cr im p )도 불명확해지고, 촉감도 거칠어져서 일단 도

태시키는 것이 경제적이다. 

 1 9 8 0년대 호주양모 공사(AW C )에서 양의 생존 연한을 늘려보려는 시도가 있었다. 그 방

법으로서 양에게 의치를 끼워주면 몇 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을까?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

는 양모의 품질은 어떻게 될 것이며, 고기의 품질은 어떻게 될까 하여 실험을 하였으나, 이 

뜻을 모르는 양들의 반발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.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하였더라면 어떤 현

상이 발생하였을까 정말 궁금하여 진다.

때로는 훌륭한 혈통의 암양이 좋은 환경하에서 1 0년간 새끼를 출산하기도 한다는 기록

도 있지만,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고, 숫양의 경우는 암양 40 -5 0마리를 담당할 좋은 씨 양

을 제외하고는 어려서 모두 거세되고 생후 1 0개월 정도에서 도살된다. ♣ (공석붕)   

   


